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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경무국납본목록을 분석하여 발행 정보와 수록 도서의 특징 및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 경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1937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경무국납본목록 95개호에 수록된 납본 자료 6,053건이다. 연구의 결과 납본 도서의 주제는 ‘어학․문학’, ‘교육․사

회’가 가장 많은 반면, ‘이학․의학’, ‘공학․군사’가 가장 적었다. 발행인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조선총독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발행 지역은 경성을 중심으로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 집중되었으며, 발행 가격의 경우, 

대부분 2圓 이하 또는 비매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시국 변화에 따라 일본어 교육 도서 증가, 족보류 감소, 공간 

범위 확장, 독본․법률의 성격 변화, 전쟁 관련 문학 및 전기류 증가 등 총 5가지 특징이 있었다. 납본 목록을 동시대 

일본 납본 통계와 비교한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전시 체제 강화로 중요도가 하락하면서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 납본이 감소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납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시 동원과 식민지 

통치 전략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고 변화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Deposit List of the Central Police Bureau, publish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aim of exploring its background and 

publication context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osited records, including 6,053 records from 

95 issues. In results, the subjects most frequently represented were Language and Literature, and Education 

and Society, whereas Science and Medicine, Engineering and Military were the least. Publisher types varied 

by subject, with the Joseon Government appearing most frequently. Geographically, publications were 

concentrated in Gyeongseong (Seoul) and major cities, including Daegu, Busan, Gwangju and Jeonju. Most 

publications were priced below two won, with some were non-commercial. Five wartime trends were identified: 

an increase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a decline in genealogical publications, the spatial 

expansion of maps, shifts in textbook and legal publications, and a rise in war-related literature and 

biographies.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overall scale, bot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History 

and Geography showed declining trends consistent with patterns observed in contemporary Japanese deposit 

statistics, reflecting the reduced importance under wartim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ty 

how the deposits were organized and transformed in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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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10년 일본은 한일병합에 따라 조선총독부

를 설치하여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

데 조선총독부 산하 경무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신

설되었으며, 식민지 경찰 행정을 전담하였다(국

사편찬위원회, 2012). 경무국 도서과는 신문, 잡

지, 출판물 검열을 실시하고 도서의 자유로운 유

통과 사상 교류를 제한하였다.

일제강점기 도서 발행은 1909년 제정된 출판

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경무국에 제본 

2부를 제출하는 납본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검열 

통과를 위해 작가들은 내용을 조정하거나 전쟁

을 선전하는 서사를 창작하였고(이중연, 2005), 

이로 인해 작품은 본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문한별, 2017). 이러한 검

열 체계 아래에서 수집된 도서는 󰡔조선출판경

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에 ‘조선내출판

단행본납본목록(朝鮮內出版單行本納本目

錄)’으로 수록되었고1)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

지 󰡔문헌보국(文獻報國)󰡕에 ‘경무국납본목록

(警務局納本目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

다. 특히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에서 1937

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8년간 95개호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총 6,053건의 납본 자료가 

수록되었다. 납본 목록은 납본의 가격, 발행지, 

발행소, 저자 등의 서지사항을 포함하였고 종

교, 교육, 정치,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포

괄하였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일제강점기 정

책과 통치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동시에 검열을 거쳐 형성된 출판물의 분

석은 당시 사회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

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의 일부

로만 소개되었을 뿐, 목록 자체와 수록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에 본 연구는 경무국납본목록의 발행 배경과 체

제를 검토하고, 수록 도서의 유형별 특징과 변

화 양상을 통해 당시 납본이 반영하는 사회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경무국에 납본된 도서 목록은 1937년부터 조

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의 경무국납

본목록으로 수록되어 1944년 12월 폐간될 때까

지 게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보국󰡕 제3

권 제1호(1937년 1월)부터 제10권 제12호(1944

년 12월)까지의 경무국납본목록 총 95개 목록과 

목록 내 수록된 6,053건의 납본 자료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과 체제, 발행

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구성과 체제 분석

에서는 원표기, 권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1)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지 800건, 1937년 3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557건의 목록

이 수록되었다(문한별, 2017). 그러나 이 목록은 특정 시기의 자료만 포함하여 연속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

다. 이에 비해 경무국납본목록은 1937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경무국에 납본된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 납본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목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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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등 목록을 구성하는 항목 변화를 파악하

고, 발행 사항 분석에서는 목록의 발행 정보와 

편집 방식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

본어로 된 납본목록의 원문 전체를 번역하고, 

각 항목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납본 도서 6,053건의 주제별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권호별로 상이한 분류 기준을 보

완하고자 일제강점기 관립도서관이었던 조선

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된 조선총독부도서관 분

류표를 바탕으로 주제명 표목을 정리하고 재분

류하였다.

셋째, 주제, 발행인, 지역, 가격 유형별 납본

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의 경우, 재구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10개 주제별 납본 건수를 정

리하였다. 발행인은 전체 납본 자료 6,053건 중 

발행인이 누락된 62건을 제외한 5,991건을 대

상으로, 50건 이상 납본한 발행인과 주제별 10

건 이상 납본한 주요 발행인을 검토하였다. 이

때 제4권까지 발행인이 아닌 편저자로 기재된 

인물은 발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로 간주하여 

발행인 범주로 통합하였다. 발행지는 제3권 제1

호부터 제4권 제3호까지 기재된 944건에 한해 

조선 8도와 경성, 일본 내지(內地)로 분류하였

다. 이때 ‘제주읍’과 ‘개성’은 당시 행정구역 체

계(국사편찬위원회, n.d.)에 따라 전라도와 경

기도에 각각 포함하였다. 납본 가격의 경우, 제3

권 제1호부터 동권 제8호까지 기재된 360건 가

운데 복수의 가격이 기재된 11건을 제외한 349

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국 변화에 따른 납본의 5가지 

양상을 도출하고,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의 

납본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일본 국립국회도서

관이 작성한 ‘国立図書館に納本された図書

の部門別､年次別統計表(G․H․Qの要請

により作成せるもの)’2)를 참고하여 1937년

부터 1944년까지의 통계를 비교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

와 주제가 동일한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통계를 활용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검열 주

체와 검열 문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검열 주체에 관하여 정근식과 최경희(2006)는 

도서과를 중심으로 1920년대 후반 출판 경찰의 

체계화를 고찰하고 󰡔출판경찰보(出版警察報)󰡕
와 비교하여 일본과의 연계를 논증하였다. 손지

연(2007)은 검열관과 검열 기관의 통계 및 회고

록을 분석하여 검열 특성을 검토하였고, 박헌호

와 손성준(2010)은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변

화를 바탕으로 발행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문

학 체제와 구성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문학의 

고립을 평가하였다. 문한별(2013a)은 󰡔조선출

판경찰월보󰡕와 󰡔조선총독부금지단행본목록(朝

鮮總督府禁止單行本目錄)󰡕 내 출판금지 및 

압수 단행본 소설을 검토하여 자기 검열의 과

정을 확인하였고, 문한별(2019)은 󰡔조선출판

 2) 国立図書館(1928.01. - 1945.09.). 国立図書館に納本された図書の部門別､年次別統計表G․H․Qの要請により作成

せるもの). https://doi.org/10.11501/11493747. 이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로 표기함.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는 1948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1928년 1월부터 1945년 9월까지 납본 자료를 8개 주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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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월보󰡕 내 ‘불허가 및 삭제 기사요지’ 아동 

서사물 31편을 분석하여 검열 사유를 민족주

의․반일사상, 사회주의사상․계급투쟁, 현체

제 비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

시지마 요시미와 문한별(2017)은 󰡔이수입불온

인쇄물기사개요(移輸入不穩印刷物記事槪

要)󰡕를 일본과 타국으로 구분하여 검열 사유를 

문학 작품 검열, 공산주의․무정부주의․여성

해방운동, 민족주의․배일사상 세 범주로 분류

하였다. 

한편 출판물 납본 목록에 관해서는 경무국납

본목록 발행 이전 󰡔조선출판경찰월보󰡕 내 수록

된 ‘조선내출판단행본납본목록’이 분석된 바 있

다. 문한별(2013b)은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

록된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지의 조선 

내 출판 단행본 납본 800종을 현존 도서와 비교

하여 미확인 소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한별(2017)은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

지와 1937년 3월부터 1938년 12월까지의 납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조선어 도서 납본의 

부재와 일본어 도서의 관제 출판적 성격을 고

찰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출판 양상

이 조선총독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통제 아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납본 연구는 검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납본 목록 자체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납

본 목록 연구는 󰡔조선출판경찰월보󰡕에 한정

되었으며, 그 이후 납본 목록의 존재와 특성

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일제강점기 납본 연

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보국󰡕 내 경무국납본목록이 

수록된 배경과 특징을 살피고, 납본 자료의 

변화를 시대적 맥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근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출판과 언론에 대한 통제 체계를 정비하였

다. 특히 1873년 내무성(内務省) 설치와 신문

지조례(新聞紙條例) 포고를 통해 근대적 출판 

통제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名津子 尾崎, 

2019). 출판 통제의 공식적인 권한을 확보한 내

무성은 중앙행정 내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며 최

고 관청으로 자리잡았다(康弘 奥平, 1967). 

내무성은 정치적 불안 해소와 지방 현 경찰 

관리를 위해(Mitchell, 1983) 1881년 경보국(警

報局)을 설치하고, 1882년에는 도서국(図書

局)에서 납본 업무를 이관받아 권한을 강화하였

다. 1886년에는 총무국(総務局) 산하에 신설된 

도서과(図書課)가 도서 출판 및 판권 관리 업

무를 전담하였고, 경보국 보안과(保安課)는 

신문․잡지 검열, 정치․풍속 관련 도서 업무

를 다루었다. 이후 1893년에는 모든 검열 업무

가 경보국 도서과로 통합되며 내무성 중심의 

검열 일원화 체제가 확립되었다(김기태, 2012). 

초기 검열 책임은 1897년 경시총감에게 있었으

나, 1908년 4월부터는 고등경찰(高等警察), 

1911년 8월부터는 특별고등과(特別高等課)가 

역할을 이어받았다. 특별고등과는 외사, 특별고

등, 노동, 내선, 조정, 검열 6개 부서로 분업하였

으며,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는 일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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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특별고등경찰 부서가 설치되어 지역 단위 

검열도 체계화되었다(Mitchell, 1983). 1930년

대에는 1932년 경시청 특별고등경찰과(特別高

等警察課)가 부서로 확대되었고, 검열 부서는 

독립적인 검열과(檢閱課)로 분리되었다. 1937

년 중일전쟁 이후 내무성은 자유주의 및 좌파 

성향 잡지와 출판물을 금지하고, 기존 발행물

에 대해서도 추가 검열을 시행하였다. 1940년

대에는 사전검열 뿐 아니라 기존 자료 재검토

가 늘어나 행정 금지 건수가 증가하였다. 검열

은 검열과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지만, 전쟁 심

화로 군 영향력이 증대되어 군사적 통제의 일

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무성 중심 

검열은 출판물을 국가 통제의 주요 대상으로 다

루었으며,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어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검열은 경무국(警務局)의 고등경찰

과와 도서과(圖書課)가 담당하였다. 1925년까

지는 고등경찰과가 단독으로 검열과 출판 허가

를 담당하였으나, 인쇄 출판 문화의 성장으로 

검열 제도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요구되었다. 이

에 따라 고등경찰과는 폐지되고, 검열 업무는 

1926년 도서과로 이관되며 도서과 중심의 검열 

체제(검열연구회, 2011)가 본격화되었다. 1930

년대 들어 도서과는 조선 내 출판물 외, 일본 

및 외국에서 반입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수행하여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선별적

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검열체제를 기반으로 

도서과는 선전 활동과 조직 결성 등 사회 통제

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도서과는 1943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 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고 검열 

업무는 경무국 보안과(保安課)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부터 전시 총력체제가 본격화되며 출

판․언론 검열도 군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경

무국 도서과는 전시 체제의 흐름에 따라 폐지

되었으나, 출범 이후 출판 검열을 전문화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 검열 결과 정리와 

분석은 도서과 출범 이후 체계화되고(정근식, 

최경희, 2006), 문서화되어 1937년 1월 경무국

납본목록으로 간행되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변천은 <표 1>

과 같다.

2.2 조선과 일본의 도서 검열과 납본

일제강점기 조선의 납본은 정치적인 목적으

로 시행되었다.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사전 검

열을 통과해야 했으며, 출판 후에도 납본되어 

관리되었다. 출판법(1909)에 따르면 저작자 및 

관청은 출판을 위한 초고를 지방 장관(한성부

는 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 대신에게 허가

를 신청해야 했으며, 허가를 받아 문서와 도화

(圖畵)를 출판할 때는 즉시 제본 2부를 제출해

야 했다. 즉, 도서 출판을 위해서는 총 두 단계

에 걸친 납부가 이루어졌다. 허가 신청을 위한 

검열본 1차 초고 납부, 허가 후 출판 시의 2차 

제본 납부가 수행되었다. 또한, 통감부는 일본 

내 출판법에 해당하는 조선의 출판규칙(1910)

을 제정하여 조선 내 일본인의 출판물 간행에 

관여하였다. 출판규칙에 근거하여 조선 내 일

본인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

본의 출판법과 예약출판법을 따르며 일본과 밀

접히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조선 내에

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통제 수준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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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 일본

1873 - 내무성 설치

1881 - 내무성 경보국 설치

1882 - 내무성 경보국 납본 사무 관장

1886 - 총무국 도서과 설치

1893 - 경보국 도서과 검열 업무 통합

1897 - 경시총감의 검열 담당

1905 경무부 고등경찰과 설치 -

1908 - 고등경찰의 검열 담당

1911 - 특별고등과의 검열 담당

1919 경무부, 경무국으로 개편 -

1926

고등경찰과 폐지

도서과, 독립부서로 분리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 담당

-

1932 -
특별고등과, 특별고등부서로 승격

검열부서, 검열과로 승격

1937 경무국납본목록 간행 -

1943
도서과 폐지

경무국 보안과로 검열 업무 이관
-

<표 1>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변천

이가 존재하였다. 제출된 도서의 검열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 산하 도서과에 의해 수행되었다. 

검열을 받았던 초고 1부, 검열 후 제출한 납본 

2부까지 총 3부는 경무국과 학무국(學務局)에 

보관되었다. 이들은 ‘검열제’, ‘출판허가’, ‘납본

등록번호’ 등으로 구분되어(유춘동, 2016) 조선

총독부도서관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이관

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문헌보국󰡕에 

조선 내 발매금지 도서와 문부성 추천 도서 등

을 정리하여 불온서적은 차단하고 바람직한 도

서를 소개하였다(김선영, 2023). 경무국의 납본

과 검열은 국가 권력이 사회 전반에 개입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고, 출판물에는 조선총독부

가 허용하고자 한 주제와 배제하고자 한 담론

이 반영되었다. 

한편, 근대 일본은 1875년부터 납본 제도를 

실시하였다. 전전(戰前) 일본의 납본은 문부성

과 내무성에 의해 수행되어, 출판조례(1875)에 

따라 출판 전 내무성에 사전 신고하고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때 발행인은 출판을 원하는 판

과 초고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

데 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출판․판매가 

금지되거나 각판이 훼손되었다. 개정된 출판조

례(1887)는 납본 범위, 납본 기한, 도서 사전 

검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본과 

조선 간 출판법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1차 제출본에 대한 허가 후 출판과 납본이 이루

어지는 인가제를 시행한 반면, 일본은 출판 신

고 후 납본을 수행하는 신고제를 따랐다. 즉, 식

민지 조선에는 일본보다 더 체계적인 검열과 복

잡한 납본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납본 제도는 조례에서 법령으로 확장되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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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법(1893)으로 발표되었으며, 제출 제본 부수

는 기존 3부에서 2부로 축소되었다. 출판자는 

도달일 제외 3일 전, 관청은 발행 전 제본 2부를 

내무성에 납본해야 했으며, 이 제도는 1945년까

지 이어졌다. 2부 중 1부는 정본(正本)이라 하

여 검열 후 발매금지, 삭제, 차판 개정 등의 처

분을 받았고, 다른 1부는 부본(副本)으로 우에

노도서관(上野図書館)에 교부되었다(山下信

庸, 1968). 

이처럼 출판법에 의한 강제 납본은 검열과 

출판 통제를 위한 수단인 한편 도서관에 도서

를 회부하고 보존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일

제강점기 전후 근대 일본의 납본 제도는 강제

적 의무와 엄격한 행정 처분을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납

본 제도의 틀이 되었다(山下信庸, 1968)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림 1>은 조선과 일본의 

납본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조선인은 더 많

은 부수와 짧은 기한의 납본을 요구받았으며, 

그 과정이 복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경무국납본목록의 발행

경무국납본목록은 1937년 1월 󰡔문헌보국󰡕의 

제3권 제1호에 처음 수록되어 󰡔문헌보국󰡕이 폐

간된 제10권 제12호까지 걸쳐 매월 수록되었

다.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 제10권 제10

호에 한 차례 누락되었는데, 그 까닭은 해당 권

호의 목차와 전후 9월호와 11월호의 권두언에

서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사유를 확인하기 어

렵다.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은 󰡔문헌보국󰡕 제3권 

제1호에서 주제명 표목과 서명, 책 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정가로 이루어졌으나 제5권부

터 간소화되어 주제명 표목, 서명, 발행자를 기

본항목으로 가졌다. 이후 제8권부터는 주제명 

표목이 생략되어 서명, 발행자만이 정리되었다

(<표 2> 참조).

항목의 간소화는 단순한 편집상의 변화라기

<그림 1> 조선과 일본의 납본 과정



36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6권 제3호 2025

발행정보 구성

제3권(1937)
1-8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정가

9-12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제4권(1938)
1-3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4-12호 주제명표목, 서명, 편저자

제5권(1939)
1-4호 서명, 발행자

5-12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제6권(1940) 1-12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제7권(1941)
1-10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11-12호 서명, 발행자

제8권(1942) 1-12호 서명, 발행자

제9권(1943) 1-12호 서명, 발행자

제10권(1944) 1-12호 서명, 발행자

<표 2> 󰡔문헌보국󰡕 내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

보다는, 전쟁 심화로 행정 권한이 정보과로 이

양되는 제도적 변화와 자료 정리에 충분한 시간

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출

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본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무국납본목록 전권에서는 권호별 상

이한 기준에 따라 납본 도서가 분류되어, 수록 

도서의 주제 파악이 어려운 특징을 보였다. 이

때 하나의 표목에 성격이 다른 주제들도 함께 

묶여 분류된 경우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37

년 발행된 제3권 제1호의 ‘종교/수양’은 동권 

제3호에는 ‘종교’로, 제4호에는 ‘불교/기독교’로 

표기되었다. 다른 예로 제3권 제11호에서는 서

로 다른 성격을 가진 ‘농업/위생/국방’이 동일 

표목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

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를 활용하여 전체 도서

의 주제를 재정리하였다(<표 3> 참조).

편집상 변화로 제3권은 세로쓰기 2단 구성이

었으나 제4권 제4호부터는 3단으로 바뀌었고, 

제5권 제1호부터 󰡔문헌보국󰡕 개신(改新) 간행

에 따라 가로쓰기 3단으로 전환되었다. 날짜 표

기도 변경되어 제목 하단 朝鮮總督府圖書課

調의 발행자 표시가 생략되고, ‘自’와 ‘至’를 사

용한 월․일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 연․월 표

기로 바뀌었다. 또한, 제5권 제1호부터 경무국

납본목록은 독립된 페이지가 아닌 다른 기사와 

페이지를 공유하며 점차 후반부에 배치되었다

(<그림 2>, <그림 3> 참조).

3.2 경무국 납본 도서의 분석

3.2.1 주제

경무국납본목록에 수록된 6,053건의 납본자

료는 ‘어학․문학’, ‘교육․사회’가 각 1,171건, 

1,114건으로 가장 많고, ‘이학․의학’, ‘공학․

군사’가 각 129건, 185건으로 가장 적었다. 주제

별로 살펴보면, ‘종교․철학’은 총 425건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와 불교가 각 169건, 106건

으로 중심을 이루었다. 그중 설교집, 경전, 개별 

사찰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교육․사회’는 

교육 648건, 사회 466건으로, 일본어 교육과 독

본이 각 149건, 66건 납본되었다. 일본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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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 주류
경무국납본목록 주제

1 종교․철학 수양, 유가, 불교, 기독교, 유교, 그리스도교, 윤리, 경서, 신도

2 교육․사회 사회산업, 교과서, 시험, 학교관계, 학습참고서, 가정, 가사, 국민정신, 시사

3 법률․정치 행정, 법규, 법제, 예규, 법령, 제계규, 경찰, 시국관계, 지나문제, 기록, 계기

4 경제․통계 교통, 통신, 철도, 전보, 재정, 상업, 금융, 회사, 경무, 납세, 세, 운수, 무역, 도량형, 조사

5 어학․문학
문법, 와카, 창가, 서한, 소설, 시문, 문집, 서한문, 동화, 시가, 시문집, 척독, 연설, 수필, 

가시, 가곡, 가곡집, 가집, 강연, 전서, 학문, 학기

6 역사․지리
황릉, 전기, 계보, 세보, 안내기, 지지, 기행, 역사관계, 군세일반, 지도, 군지, 고적, 족보, 

계보류, 시찰, 안내, 사적, 전기(傳記)

7 이학․의학 관측, 침술, 기상, 력, 약학, 약물학

8 공학․군사 국방, 토목, 공사, 공업, 도시계화, 화약, 전기(電氣)

9 산업․예술
농업, 농산업, 농공업, 수의, 상공업, 광산, 광업, 공장, 위생, 음악, 작곡, 서화, 서도, 공예, 

체육, 운동, 연극, 박물

10 잡찬 잡서, 잡록, 잡, 기타, 사전, 잡지, 명감, 총기, 보고, 년, 연보, 추록, 색인, 목록, 술수, 서목

<표 3> 경무국납본목록의 주제 분류

<그림 2> 제3권 제1호 본문 <그림 3> 제5권 제1호 본문

자료는 주로 학교용 독해서이며, 사회 분야에

서는 ‘靑年讀本 上卷’ 등 일상생활에 관한 독

본류가 발행되었다. ‘법률․정치’ 주제는 607건

으로, 각종 법령과 예규집으로 구성되어 ‘皇國

警察精神’ 등 황국 경찰 정신이 반영되었다. 

‘경제․통계’는 총 686건이며, 금융, 식산은행, 

납세 해설서가 다수 수록되었다. ‘어학․문학’

은 어학 115건, 문학 1,056건으로 총 1,171건이

다. 그중 시문집이 342건 발간되었으며 신소설, 

연애소설, 고전소설의 재판도 다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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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 납본은 총 942건으로, 족보류가 

406건으로 최다 수록되었다. ‘이학․의학’은 이

학 38건, 의학 91건으로 총 129건이 납본되었

으며, 그 가운데 기상관측과 약학, 결핵 예방 자

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공학․군사’는 공학 97

건, 군사 88건으로 총 185건이 납본되었다. 광

업․광물, 방공․방호 자료가 각 25건, 15건이 

수록되었다. ‘산업․예술’은 산업 522건, 예술 

63건으로 총 585건 납본되었으며 농업과 왕가 

소장 미술품에 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잡찬’ 주제 납본은 총 208건으로, 명부, 색인 등

이 확인되었다. 10개 주제별 납본 수를 정리하

면 <표 4>와 같다.

발행 기간 납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38

년 1,089건으로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이후 전

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폐간된 1944년에는 

516건으로 하락하며, 간행이 시작된 1937년의 

811건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1941

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전쟁이 심화되며 도서 발

행과 출판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졌으며, 그 

결과 납본도 국가적 상황에 따른 출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2 발행인

경무국납본목록에는 전체 6,053건 중 5,991

건에 발행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최다 발행

인은 朝鮮總督府로 총 431건이며, 그중 교

육․사회 분야가 14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개인 단위로 조선일보 사장 

方應模가 62건, 제국지방행정학회의 경영 후

계자 大谷仁兵衛이 58건, 박문서관의 경영 후

계자 瑞原聖이 56건, 영창서관의 경영자 姜義

永이 55건, 관청 단위인 경성 朝鮮銀行에서 51

건의 납본을 발행하였다(<표 5> 참조).

주제별 핵심 발행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

제에서 10건 이상을 납본한 발행인을 조사한 

결과 총 50인이 나타났다. 50인의 발행 주체는 

개인 22인, 관청 11곳, 협회 12곳, 회사 5곳이다. 

주제별로는 ‘어학․문학’이 15인으로 가장 다양

했으며, 다음으로 ‘교육․사회’ 9인, ‘경제․통

계’ 8인, ‘법률․정치’ 7인의 주요 발행인이 나타

났다(<표 6> 참조).

주요 발행인 수가 적은 주제는 ‘종교․철학’

종교․

철학

교육․

사회

법률․

정치

경제․

통계

어학․

문학

역사․

지리

이학․

의학

공학․

군사

산업․

예술
잡찬 계

1937 43 173 51 44 148 207 11 21 94 19 811

1938 48 194 134 119 170 227 19 18 122 38 1,089

1939 89 92 85 90 233 163 24 26 80 15 897

1940 87 60 75 77 142 114 5 23 68 30 681

1941 48 95 56 76 176 69 20 38 57 21 656

1942 52 148 87 102 86 57 22 10 82 32 678

1943 48 175 54 123 116 66 21 28 61 33 725

1944 11 177 65 55 100 39 7 21 21 20 516

계 426 1,114 607 686 1,171 942 129 185 585 208 6,053

<표 4> 주제별 납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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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납본 수 구분

朝鮮總督府 431 관청(경성)

方應模  62 개인

大谷仁兵衛  58 개인

瑞原聖  56 개인

姜義永  55 개인

朝鮮銀行  51 관청(경성)

<표 5> 50건 이상 납본 발행인

주제 발행인 납본 수 단위 주제 발행인 납본 수 단위

종교․철학
安震湖  20 개인 경제․통계 朝鮮鐵道協會 11 협회

德川仁果  11 개인

어학․문학

盧益亭 70 개인

교육․사회

朝鮮總督府 141 관청 方應模 41 개인

大谷仁兵衛  20 개인 姜義永 39 개인

朝鮮公民敎育會  20 협회 大山治水 27 개인

國民總力朝鮮聯盟  19 협회 韓奎相 27 개인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16 회사 曺俊卿 22 개인

前原登久雄(編)  15 개인 申泰三 20 개인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13 회사 瑞原聖 18 개인

瑞原聖  13 개인 南昌熙 17 개인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1 회사 人文社 15 회사

법률․정치

朝鮮行政學會  56 협회 崔南周 14 개인

朝鮮總督府  51 관청 李泰洙 12 개인

大谷仁兵衛  32 개인 金東縉 11 개인

朝鮮警察協會  14 협회 金海相德 11 개인

司法協會  11 협회 西原奎相 10 개인

朝鮮銀行  11 관청
역사․지리

朝鮮總督府 58 관청

酒井與三吉  10 개인 至誠堂 10 회사

경제․통계

朝鮮總督府  71 관청
이학․의학

朝鮮總督府 14 관청

朝鮮銀行  32 관청 平原宗軒(李泰浩) 10 개인

平壤商工會議所  13 협회 공학․군사 朝鮮總督府 19 관청

新義州商工會議所  11 협회

산업․예술

朝鮮總督府 37 관청

朝鮮貿易協會  11 협회 全羅北道 16 관청

朝鮮商工會議所  11 협회 朝鮮工業協會 11 협회

朝鮮財務協會  11 협회 잡찬 朝鮮總督府 14 관청

<표 6> 주제별 핵심 발행인

과 ‘역사․지리’이다. ‘종교․철학’은 종교인 德

川仁果, 安震湖의 개인 2명이며 ‘역사․지리’

는 관청 朝鮮總督府과 회사 至誠堂이다. ‘교

육․사회’ 주제의 주요 발행자는 총 9인으로, 

전체 도서의 약 24.2%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朝

鮮總督府가 12.7%를 차지해 관청이 ‘교육․사

회’ 분야 자료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법률․정치’ 주제에서는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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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이 전체 납본의 약 30% 비율을 가진다. 특

히 식민통치기구 朝鮮總督府 외 출판사 帝國

地方行政學會와 그 경영인 大谷仁兵衛가 발

행한 88건을 통해 일본 내지(內地)에서 ‘법률․

정치’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

다. ‘경제․통계’와 ‘산업․예술’의 주요 발행은 

모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적 정리의 

목적이 강했으며, 주제의 전문성과 관련된 발행

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산업․예술’의 경우, ‘예

술’ 주제 내 주요 발행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산

업’ 주제 관련으로 全羅北道와 朝鮮工業協會

가 다수의 납본을 발행하였다. ‘어학․문학’ 주

제 내 10건 이상 발행자는 총 14명으로, 전체 

약 30.4%의 비중을 가진다. 14인 가운데 13인

의 발행자가 개인 단위였으며, 주로 역사 소설 

및 고전소설 재간행에 참여하였다. 

3.2.3 지역

1937년 1월부터 1938년 3월까지의 경무국납

본목록에는 1,038건의 납본 자료가 수록되었다. 

그 가운데 944건에 지역 정보가 기재되었으며, 

총 155개의 지역명이 확인된다. 조선 8도와 경

성, 일본 내지(內地)를 기준으로 납본 수를 정

리하면 <표 7>과 같다.

발행지 납본 수

경성 551

강원도  14

경기도  22

경상도 131

전라도  87

충청도  39

평안도  55

함경도  34

황해도   8

일본   3

합 944

<표 7> 발행지별 납본 수

전체 납본 중 551건이 수도 경성에서 발행되

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 

131건, 87건으로 납본 비중이 높았다. 경상도의 

경우 대구와 부산에서 각 31건, 24건이 발행되

었고, 전라도는 광주와 전주에서 각 14건, 12건

이 발행되어 납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 주제에 따른 세 지역

의 납본 수는 <표 8>과 같다.

주제 경성 경상도 전라도

종교․철학  24  7 -

교육․사회 152 25 16

법률․정치  65  5  9

경제․통계  40  4  5

어학․문학 102 29 11

역사․지리  84 42 33

이학․의학   5  1 -

공학․군사  16  2 -

산업․예술  47 14 10

잡찬  16  2  3

<표 8> 발행지별 납본 자료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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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상위 3개 지역의 최다 주제는 ‘교육․

사회’, ‘어학․문학’, ‘역사․지리’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경성 납본 자료 551건 가운데 

최다 주제는 ‘교육․사회’, ‘어학․문학’으로 각 

152건, 102건인 한편, ‘이학․의학’은 5건으로 

가장 적으며, ‘공학․군사’와 ‘잡찬’도 각 16건

의 적은 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납본

에서 ‘어학․문학’과 ‘교육․사회’가 최다 주제

이며, ‘이학․의학’과 ‘공학․군사’가 최소였던 

경향과 유사하다. 이는 경성이 당시 출판의 중

심지로, 전체 출판 흐름을 대표적으로 반영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3.2.4 가격

납본의 판매 정가는 경무국납본목록의 제1

권 제1호부터 동권 제8호까지 일부에만 기재되

었으며, 제9호부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정가가 

표시된 납본은 총 223건으로, 가격 범위는 0.06

圓부터 10.50圓까지이며, 전체 360건 중 168건

이 2圓 미만이었다. 주제에 따른 정가를 정리하

면 <표 9>와 같다.

전체 주제 가운데 ‘교육․사회’는 과반수의 

자료가 2.0圓 미만 가격에 판매되었다. ‘역사․

지리’ 주제는 0.20圓부터 10.50圓까지 가장 폭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0.50圓 이하 

자료는 총 22건으로 모두 지지와 지역 안내도

였다. 반면, 동일 주제 내 족보류의 경우 0.70圓

에서 10.50圓까지의 가격대를 가졌다. 

한편, 비매 도서는 전체 360건 중 137건으로 

‘법률․정치’, ‘경제․통계’, ‘산업․예술’, ‘잡찬’ 

분야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상당수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조직과 관청의 보관, 정리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3.3 경무국 납본 도서의 양상

첫째, 일본어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 주제 

납본 648건 가운데 일본어 교육 관련 납본은 총 

149건으로, 발행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나 1937년, 1942년, 1944년에는 ‘교육’ 주제 30%

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

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에서 국어(國語) 

보급을 목적으로 보통 교육을 실시한다고 언급

되었으며, 1943년 경무국에 납본된 ‘朝鮮人ノ

 정가

주제 
0-2미만 2-4미만 4-6미만 6-8미만 8-10미만 10이상 비매 계

종교․철학  6 - 1 - - -  4 11

교육․사회 57  3 - - - - 14 74

법률․정치  5  1 2 - - -  7 15

경제․통계  6 - - - - - 17 23

어학․문학 33  4 1 - - - 19 57

역사․지리 34 11 5 1 2 1 45 99

이학․의학  3  1 - - - -  3  7

공학․군사  3  4 1 - - -  3 11

산업․예술 18  4 - - - - 20 42

잡찬  3  2 - - - -  5 10

<표 9> 납본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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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國臣民化に國語普及ヲ徹底セシメヨ’ 자

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교육 자

료에는 한글과 한문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

으며, 읽기와 쓰기, 경어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일본어 기초 학습과 작문 교육에 주력한 것으

로 확인된다(<표 10> 참조).

둘째, 족보류가 감소하였다. 족보류는 1937

년부터 1940년까지 ‘역사․지리’ 전체 약 절반

에 해당하였으나, 1941년 납본 수가 감소하여 

1943년부터 약 5%의 비중을 가졌다. 경무국납

본목록 간행이 시작된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 족보 간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으나3) 1939

년 이후 일본은 족보 간행을 제한하였고(동아

일보, 1939), 1940년부터는 창씨개명이 시행되

며(동아일보, 1940) 족보의 영향력이 줄었다. 

경무국납본목록에서도 족보류는 1941년을 기

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43년과 1944년의 납본 

비율은 간행 초기 1937년과 1938년의 약 10분

의 1로 하락하였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족보 

간행이 억제된 제도적 흐름과 연결되며, 경무

국납본목록이 사회 변화에 따른 족보 간행 양

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임을 시사한

다(<표 11> 참조).

셋째,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 경무

국납본목록이 발행된 20세기 초중반은 제국주

의 열강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

간 시기이며, 당시 납본된 지도는 일본이 조선

을 매개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드러

낸다. 경무국에 납본된 지도류는 총 31건으로, 

1937년부터 1941년까지의 지도류는 지역 안내

도, 행정구획도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42

년 이후에는 세계지도나 동아시아 지역을 다

룬 ‘大東亞地圖’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

히 1941년 ‘大東亞歐洲新地圖’ 발간을 시작으

로, 1942년 이후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지도

가 다수 제작되었다. 납본된 지도는 조선 내 만

발행연도 교육 주제 납본 수 일본어 교육 납본 수 전체 중 납본 비율(%)

1937 126  38 30.16

1938 114  17 14.91

1939  41   3  7.32

1940  37   5 13.51

1941  41   3  7.32

1942  89  29 32.58

1943 110  24 21.82

1944  90  30 33.33

계 648 149 22.99

<표 10> ‘교육’ 내 일본어 교육 관련 납본

 3) 일제강점기 족보류는 1919년 3.1운동 이후의 탄압으로 감소하였고, 192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1930년대에 절

정을 이루었다(최재석, 1969). 1930년대 족보류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의 통제 

아래 정체성 확립, 노비제 폐지로 붕괴된 신분 제도와 족보 편찬 대상의 확대가 그 원인이 된다. 또한 근대 도입

된 신식 인쇄 기술은 족보 간행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일반에서도 간행 증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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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역사․지리 주제 납본 수 족보류 납본 수 전체 중 납본 비율(%)

1937 207 102 49.28

1938 227 118 51.98

1939 163  84 51.53

1940 114  61 53.51

1941  69  19 27.54

1942  57  17 29.82

1943  66   3  4.55

1944  39   2  5.13

계 942 406 43.10

<표 11> ‘역사․지리’ 내 족보류 납본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釜山案內圖 부산안내도 河野祥信

灰岩全圖 회암전도 稿本盛長

平壤名勝舊蹟圖 평양명승구적도 張道斌

灰岩市街圖 회암시가도 小倉安藏

京城府東部方面一覽圖 경성부동부방면일람도 成松綠

羅津市街地圖 나진시가지도 羅津商報社

1938

最新朝鮮全圖最新滿支要圖 최신조선전도최신만지요도 森田仙堂

忠州群山(地圖) 충주군산(지도) 朝鮮總督府(編)

京城府管內圖 경성부관내도 竹村學吉

朝鮮族行案內圖 조선족행안내도 精行社出版部

最近元山案內圖 최근원산안내도 森脇毅

淸進郊外地籍圖 청진교외지적도 深谷平輔

最新朝鮮全圖〮最新滿支要圖 최신조선전도〮최신만지요도 至誠堂

1939

鎭南浦府地番圖 진남포부지번도 韓政鉉

大邱府市街地圖 대구부시가지도 領木 榮

釜山案內圖(地圖) 부산안내도(지도) 河野祥作

中部朝鮮地圖 중부조선지도 張在龍

北部朝鮮地圖 북부조선지도 張在龍

1940 地番入大京城精密地圖 지번입대경성정밀지도 白川行晴

1941

地番入大京城精密地圖 지번입대경성정밀지도 白川行晴

地番八 奉天市地圖 지번팔 봉천시지도 至誠堂

躍進朝鮮現勢圖 약진조선현세도 嶋元勸

大東亞歐洲新地圖 대동아구주신지도 金本東進

1942

大東亞戰爭要圖 대동아전쟁요도 京城日報社

太平洋全圖 태평양전도 林豹

最新世界大地圖(鮮文版) 최신세계대지도(선문판) 大山治永

世界現勢地圖 세계현세지도 林豹

大東亞共榮圈地圖 대동아공영권지도 北鮮每日新聞社

<표 12> ‘역사․지리’ 내 지도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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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몽골, 해역 등의 공간까지 포괄하며 대외

로 팽창하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드

러낸다.

반면, 타 국가로의 외교적 공간 확장은 미비

했다. 일본은 기존에 타국과의 타협에 기초한 

조심스러운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쳤으나,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7년 만주사변

을 일으키며 독자적인 팽창을 보였다(장달중, 

1989). 경무국에 납본된 자료 가운데 일본의 영

향력 아래에 있었던 조선, 지나, 대만, 청나라를 

제외하고 타국이 언급된 ‘정치’ 주제 내 외교 관

련 납본은 총 11건이었다(<표 13> 참조).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最近の歐洲情勢とイタリーに

就て
최근의구주정세와이탈리아에관하여 釜山府

蘇聯を中心とする國際情勢(パン

レット）

소련을중심으로하는국제정세(팜

플렛)
同民會

1939 朝鮮在留歐米人並領事館員名簿 조선재유구미인및영사관원명부 本府

1940
歐洲大戰中に於ける獨逸の食糧

政策
구주대전중에대한독일의식량정책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41 世界情勢と躍進日本外交史 세계정세와약진일본외교사 平壤每日新聞社

1942

米國の戰爭力 미국의전쟁력 西山 力

英米の殘虐政策 영미의잔학정책 中村秀雄

すめらあじや 천황과아시아 酒井作藏

世界に對する日本の宣言 세계에대한일본의선언 京城日報社

日獨兩國間の戰友關係について 일독양국간의전우관계에관하여 京城日獨協會

1944
米國及英國に對する 宣戰の詔書

奉體
미국및영국에대한 선전의조서봉체 春川師範學校敎學硏修會

<표 13> ‘법률․정치’ 내 타국 관련 납본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43

地圖手帳 지도수장 林豹

大東亞地圖 대동아지도 林杓

最新世界地圖 최신세계지도 至誠堂

最新滿蒙要圖 최신만몽요도 京城至誠堂

京城案內(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朝鮮近海海洋圖 16年度 조선근해해양도 16년도 本府水產試驗場

朝鮮近海平年海況圖 조선근해평년해황도 本府水產試驗場

京城案內(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1944

朝鮮道路綱圖(地圖) 조선도로강도(지도) 朝鮮總督府鑛工局土木課

最新朝鮮全圖 최신조선전도 旨誠堂

京城案內(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最新世界地圖 최신세계지도 至誠堂

地球儀貼付用世界地圖 지구의첩부용세계지도 松川基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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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관련 납본 가운데 미국과 영국 관련 자

료는 주로 전력을 다루었고, 소련과 독일 등은 

국제정세를 다루었다. 그러나 국가별 주제적 공

통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이 폐쇄적 제국주의 외교로 전환한 시대성

을 반영한다. 

넷째, 시국 독본과 법률의 시국성(時局性)이 

심화되었다. 먼저, 전체 ‘사회’ 주제 내 독본류는 

총 66건으로, 1940년을 기준으로 성격이 전환되

었다. 1940년 이전 독본류는 개인의 역할과 일

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1940년부터

는 전쟁 심화에 따라 ‘국민총력’, ‘전시’에 관한 

안내서가 다수 발행되었다. 한편, 시국과 관련된 

법률 납본 40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9년

까지는 ‘내선일체’나 ‘지나’ 등 간접적으로 일본

의 제국주의 이념이 드러났다면, 1940년 이후

에는 ‘군’, ‘전시’ 등 전쟁에 관한 용어가 직접적

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창씨개명 실시에 따른 

관련 해설서와 징병 자료가 다수 발행되었다

(<표 14> 참조). 

다섯째, 전쟁 문학과 전기류가 등장하였다. ‘어

학․문학’ 주제 납본은 1941년 이후 전쟁과 무관

한 출판물 제한 정책으로 문학의 다양성이 축소

되어 납본 건수가 감소한 반면 ‘문학’ 주제 내 전

쟁과 관련된 납본은 1941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44년에는 13건이 납본되었다. 그 가운데 ‘岩本

志願兵’, ‘東方의새봄’, ‘鑛山村’, ‘處女地’ 등 징

병과 전시총동원을 옹호하는 문학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당시 문학이 전쟁의 심화 속에서 자유

로운 창작을 벗어나 전쟁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기류에서도 1941년을 기점으

로 전쟁 관련 납본이 증가하였다. 전체 전기류는 

총 71건으로, 1941년 이전에는 ‘오죽헌실기’와 ‘고

려인물지’ 등 유학자, 역사적 인물 중심의 도서가 

다수 발행되었으나 1941년부터는 과거의 장군까

지 포함한 군사적 인물에 관한 전기류가 증가하

여 총 12건 납본되었다(<표 15> 참조). 

전기류는 단순한 인물 서술을 넘어 전통적 무

사도 정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징병에 대한 긍

정적 정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특

히 ‘李仁錫上等兵’ 등 이인석이라는 인물을 통

해 개인의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는 영웅적 서사

를 담아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다. 

3.4 일본 납본 통계와의 비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는 1928

년 1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일본 내 납본 자료

를 8개 주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 1937년부터 

1944년까지의 통계는 경무국납본목록과 동일한 

시기를 다루었으나, 주제 분류에서 일부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어학․문학’은 ‘Literature, 

Language’, ‘역사․지리’는 ‘History, Biography, 

Geography, Travels’로 일치하는 반면, ‘교육․

사회’, ‘법률․정치’는 ‘Philosophy, Education’과 

‘Politics, Laws, Economics, Sociology, Statistics’

에 혼재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분류 주제가 일치하는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두 분야에 한하여 통계를 비교하

였다(<표 16> 참조).

두 납본 통계표를 비교한 결과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는 동일한 시기 납본되었음에

도 수적 차이를 보인다. 경무국납본목록에서 각 

1,171건, 942건이 수록된 반면, 일본 국립국회도

서관의 납본 통계표에는 각 17,877건, 11,890건

이 납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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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 - -

1938

陸軍旅費規則硏究 육군여비규칙연구 大石貢

支那事變に關する重要法規解說 지나사변에관한중요법규해설 全羅南道

事變後の北支 사변후의북지 時局硏究所

防空關係法令聚 방공관계법령취 坂本晃

1939

日支共存史 일지공존사 皆川留作

史實より見たる內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聲律

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

聯盟

國民精神總動員咸鏡北道聯盟槪要 국민정신총동원함경북도연맹개요 咸鏡北道社會課

國家總動員法第十一條 국가총동원법제11조 美濃部通遠

新支那を觀る 신지나를보다 京城商工會議所

支那の幣制と法幣に就いて 지나의폐제와법폐에관하여 朝鮮金融組合聯合會

支那事變ニ關スル政府聲明竝ニ總督訓

示集
지나사변에관한정부성명및총독훈시집 朝鮮金融組合硏究所

事變下に於ける轉業轉職希望者への指針 사변하에대한전업전직희망자에의지침 京城府時局總動員課

1940

內鮮一體資料 내선일체자료 全羅北道

大陸政策の基調としての內鮮經濟一體化

に就いて

대륙정책의기조로의내선경제일체화

에관하여
賀田直治

史實より見たる內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容圭

內鮮一體精義 내선일체정의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內鮮一體 내선일체 大朝實臣

史實より見たる內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容圭

長期建設과國民精神總動員 장기건설과국민정신총동원
國民精神總動員全羅北道

聯盟

國民精神總動員指導者心得 국민정신총동원지도자심득 山本義一郞

半島に於ける氏設定改名手續 반도에대한씨설정개명수속 竺原敏二

誰にもわかる氏の解說 누구라도아는성의해설 森田芳夫

氏制度の解說 씨제도의해설 本府法務局

創氏及氏名變更手續と屆出書式 창씨및씨명변경수속과계출서식 南雲幸吉

｢氏｣解說設定及改名手續 ｢씨｣해설설정및개명수속 李英浩

氏創設の眞情神とその手續 씨창설의진정신과그수속 綠旗日本文化硏究所

朝鮮に於ける防共運動 조선에대한방공운동 朝鮮總督府警察局保安課

1941
國民總力運動の指針 국민총력운동의지침 國民總力昌原郡聯盟

國民總力運動槪要 국민총력운동개요 細見正義

1942

時局と內鮮一體 시국과내선일체 西山 力

東亞共榮圈 동아공영권 阿部駿一郞

軍報道部と黎明大東亞を語る 군보도부와여명대동아를말하다 和田猪三郞

米國の戰爭力 미국의전쟁력 西山 力

戰時に際し特に注意を要する諸法令 전시의때에특히주의해야하는제법령 朝鮮銀行調査課

1943

事變前後 사변전후 姜義永

徵兵事務摘要 징병사무적요 朝鮮行政學會

防空事務應門解答要領 방공사무응문해답요령 鮮銀庶務課

1944
大東亞共榮圈 興亞綜覽第3輯 대동아공영권 흥아종람제3집 共存社大陸連絡部

戰時特別調停制度解說 전시특별조정제도해설 本府法務局

<표 14> ‘법률․정치’ 내 시국 관련 납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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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 - -

1938 - - -

1939

壯烈李上等兵 장렬이상등병 吉田安治

忠魂天勝李志願兵 충혼천승이지원병 朝鮮畵劇硏究社

陸軍步兵大尉乃台智の生ひ立ちと戰死 육군보병대위乃台智의성장과전사 乃台兼治

1940 朝鮮武士英雄傳 조선무사영웅전 丁來東

1941 二十世紀의美雄 히틀러一傳 20세기의미웅히틀러일전 金井淸郞

1942 - - -

1943

李仁錫上等兵 이인석상등병 金好善

李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金好善

李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李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李仁錫上等兵とそ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少國民繒本 李仁錫上等兵 소국민증본 이인석상등병 金海相德

1944 李仁錫上等兵ソノ妻 이인석상등병그의처 朴永朗

<표 15> ‘전기류’ 내 전쟁 관련 납본 목록

경무국납본목록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납본 통계표

발행연도 어학․문학 역사․지리 어학․문학 역사․지리

1937 148 207 2,139 1,475

1938 170 227 2,251 1,832

1939 233 163 2,265 1,623

1940 142 114 2,768 1,841

1941 176  69 2,193 1,407

1942 86  57 3,085 1,645

1943 116  66 2,316 1,234

1944 100  39 860 833

계 1,171 942 17,877 11,890

<표 16> 경무국납본목록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납본 통계표의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납본

납본 수의 차이는 당시 조선과 일본 간 독서

층과 지식인 계층의 한계, 출판 자본을 비롯한 

출판업의 격차를 반영(서광덕, 2020)하는 한편, 

각국에 적용된 출판 검열 강도의 차이와도 연

관이 있다. 납본 과정에서 일본은 희망에 의한 

신고제를 적용받았으나 조선은 검열과 납본 허

가제에 기반했기에 그 제도적 차이가 납본 건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주제의 납본 변화에서 구체적인 시기적 공

통점은 찾기 어려우나, ‘어학․문학’과 ‘역사․

지리’ 납본 수는 양국 모두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시 체제의 강화로 인해 전체 납

본 수가 감소하고, 전쟁 관련 주제들이 상대적으

로 우선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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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분야가 강조되면서 ‘어학․문학’과 ‘역

사․지리’ 주제 내 위축이 발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경무국의 검열 문건 중 하나인 경

무국납본목록 95개호와 수록 납본 6,053건을 

대상으로 발행 배경과 편집상의 특징을 검토하

고, 납본 자료를 재분류하여 유형별 특징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행한 경무국납본목록을 대상으로 95개호의 발

행 배경과 체제를 검토하고, 수록된 납본 6,053건

을 재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변화 양상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무국납본목록의 편집 서식은 1939년

을 기점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기존 세로쓰기 2

단은 가로쓰기 3단으로 전환되었고, 제목 아래 

한자로 표기된 발행자와 월․일이 아라비아 숫

자의 연․월 표기로 바뀌었다. 또한 1939년 이

후 구성이 축소되어 1942년에는 서명, 발행자 

정보만 기재되었다.

둘째, 경무국납본목록 내 151개 주제명 표목

을 재분류한 결과, ‘어학․문학’, ‘교육․사회’, 

‘역사․지리’는 각 1,171건, 1,114건, 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학․의학’, ‘공학․군사’는 각 

129건, 185건으로 가장 적었다.

발행인을 분석한 결과, 50건 이상 납본한 주

요 발행인은 개인과 관청이며, 그 중 朝鮮總督

府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이상 납본한 

발행인은 주제에 따라 유형이 달라져, ‘경제․

통계’, ‘법률․정치’는 관청, ‘어학․문학’은 개

인이 주요 발행인으로 나타났다.

발행지는 수도 경성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

라도에서 발행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간 

출판 불균형과 도시 자본에 따른 납본의 차이

가 나타났다. 경성의 납본은 전체 주제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당시 출판 흐름을 대표하

는 중심지로 확인되었다.

발행 가격은 대부분 2圓 이하 가격에 유통되

었고, 그중에서도 ‘교육․사회’ 주제 가격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비매 자료는 주로 관청 발행

으로, 보관 및 정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발행

되었다.

한편, 납본 도서의 주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 읽기, 말하기, 한자, 경

어 등 다양한 일본어 교육 도서가 납본되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발행된 일본어 기초 학습

과 작문 교육서가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족보류 납본이 감소하였다. 족보류는 

1930년대 출판 증가 이후, 족보 통제와 창씨개

명으로 발행이 제한되어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

며, 본 연구는 경무국납본목록의 통계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공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1941년 이

후 지도류에서 태평양, 세계 등 표현이 증가한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타국 관련 주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팽창 전략을 추

구하면서도 외교 분야에서는 관계를 단절한 것

에 따른 결과를 시사한다.

넷째, 시국의 변화에 따라 독본과 법률의 성

격이 변화하였다. 1940년 이전에는 가정과 생

활 독본과 창씨개명, 호적 등 사상 통제 법률 

자료가 주를 이루었으나, 1940년을 기점으로 국

민총력, 전시 관련 독본이 증가하고,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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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다수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징병과 전쟁 선전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쟁 문학과 전기류 납본이 증가하

였다.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의 전체 

납본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쟁 주제 도서는 오

히려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의 영웅적 서

사와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는 서적이 포함되어 

전쟁 선전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

표와 경무국납본목록의 ‘어학․문학’과 ‘역사․

지리’ 주제를 비교하였다. 양국 간의 출판업 격

차와 출판 검열 강도 차이에 따른 납본 건수 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어학․문학’과 ‘역사․지

리’ 주제는 전쟁 심화로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납본 수가 줄어드는 공통된 추세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 경무국납본목록은 일제강점기 

사회 통제 및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료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무국 납본목록의 발행 정보를 정리

하고, 납본 자료 전체의 특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

는 향후 검열 관련 자료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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